
SK 장학재단 사무총장에 박인국 대사

SK그룹 장학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은 박인국 전 유엔대사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취임한다고 9월4일 발표

했다.

박인국 전 유엔대사는 9월5일 오전 11시 강남구 논현동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취임한다.

33년의 직업 외교관 생활을 최근 마무리한 박인국 전 대사는 반기문 유엔

사무총장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낸 물밑작업

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.

박인국 대사 본인이 1978년 재단의 3기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유학을 가려

했으나 외무고시에 합력해 유학을 포기한 바 있다.

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 최종현 회장이 1974년 5500여만원의 사재를 출연해

만든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해외유학 장학사업 등에 진력해 왔다.

한국고등교육재단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 등 선진국의 세계 최

고수준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10년 말까지 사회

과학, 자연과학, 동양학, 정보통신 분야에서 530여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했다.

재단은 ▲장학사업 ▲연구지원사업 ▲국제학술사업 등 3대 사업을 중심으로

연간 110억원의 장학 및 학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.

박인국 전 대사는 외무고시 12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 국제안보비서관, 쿠웨이트대사, 유엔대사 등 요직

을 두루 거쳤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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